
해룡면 선월리 전왜군정 傳倭軍井

해룡면 선월리 488번지 선월마을 앞 논 가운데 위치한 이 왜군정은 일명 ‘안동샘’이라고도 하는데, 임

진왜란 당시 왜교성을 중심으로 선월 한유 통선 일대에 왜군들이 주둔하여 식수로 사용하였다 하여

왜군정이라 부른다고 한다. 마을 앞 배병선 소유의 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

다. 규모는 가로 세로 깊이 모두 1.5m 이고, 주위에는 시멘트벽이 둘러져 있다. 샘의 저부는 반석이

깔려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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